
 20

iRi Weekly 2011.9.26

해외금융 뉴스

북미

오바마 대통령, 3조 달러 규모의 
재정적자 감축안 발표

김세중 선임연구원

 9월 19일 오바마 대통령은 세수증대와 지출삭감을 통한 3조 달러 규모의 재정적자 감축안을 제시했으

며, 감축안의 절반인 1조 5,000억 달러는 세수증대를 통해 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1조 5,000억 달러의 세수 증대안에는 조지 W.부시 대통령 당시 연소득 25만 달러 이상의 부유층

에 대해 적용했던 감세 혜택을 폐지함으로써 향후 10년간 약 8,000억 달러의 세수를 증가시키는 

방안이 포함됨.

 또한, 석유와 가스회사를 위한 세금감면 혜택도 폐지되며, 지출삭감 방안으로 노인들을 위한 의료

보험인 ‘메디케어’ 지출에서 약 2,500억 달러를 감축하고,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철수

를 통해 1조 달러를 감축할 방침임.

 이번 재정적자 감축안에는 부유층에 대한 증세방안으로 부유층 증세를 촉구한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

웨이 회장의 이름을 딴 ‘버핏세’도 제안되었으며, 이에 대해 공화당측이 즉각 반발하면서 정치권의 논

쟁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됨.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은 자본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이 근로소득 세율보다 낮아 자본소득

이 많은 부유층에 적용되는 세율이 중산층 근로자들보다 낮다고 지적한 바 있음.

 ‘버핏세’는 연 소득이 100만 달러를 상회하는 부유층에게 세율 하한선을 적용하는 방안이며, 이는 

부유층에 적용되는 세율이 적어도 중산층에 적용되는 세율만큼 되도록 하기 위함임.

 재정적자 감축안 발표 직후 공화당 베이너 하원의장은 오바마의 제안을 계급투쟁이라고 비난한 가

운데, 공화당측은 부유층 증세가 투자위축을 유발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이번 재정적

자 감축안의 의회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임.

   (Wall Street Journal 등, 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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